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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작가 각각 9인씩 18인과 비평가 1인씩 2인(서현
석 / 우지 쯔어)으로 총 20인이 참가하며, 동시대미술을 통해 문화적으로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두 나라 문화간의 대화를 시도하는 첫 번째 교류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인간과 장소의 사이”展은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작가들이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자라온 특정 배경의 언어, 시간, 장소와 맺는 관
계를 작품으로 표현해내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전시는 상이한 문
화적 배경을 갖는 작품들을 병렬함으로써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과정을 탐색하
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는 동양과 서양으
로 문화적으로 나뉘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양국 모두 먼 과거로부터 뿌리
내린 문화를 지녔으며, 또한 세계화를 주도하는 외부 압력들에 의해 심각하게 
좌우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세계화에 대한 주된 반대 의견의 하나는 세계화가 획일화되고 피상적이며 서구
화된 대안들을 초래하면서 지역 특유의 문화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
국과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20년 정도만 거슬러 올라가도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로 오늘날에는 닮아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전 세계
를 획일화시키는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반드시 지역 문화의 파멸을 의
미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 전시가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것처럼 
그와는 정반대로 그러한 외부 압력이 뜻하지 않게 오히려 변화와 적응을 위한 
자극제로서 이바지하는 바가 있는 듯 하다. 

이 전시는 미학적 가치와 주제를 공유하긴 하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만
들어진 작품들을 병렬하여 함께 봄으로써,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분류를 가로지
르며 동시대미술 실천을 구속하거나 또는 분리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것들
을 드러내 보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따라서 이 전시의 중요한 목적은 첫째, 동시
대미술 실천 속에 여전히 스며들어 있는 지역성의 표현을 강조한다. 둘째, 때때
로 문화 유산이 동시대미술 비전에 끼칠 수 있는 미묘하고 간접적인 영향력을 
드러낸다. 셋째, 동시대미술의 글로벌 언어, 형식과 컨셉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배경을 직접적이고 도발적인 방식으로 검토하려
는 작가들에게 유용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전시의 제목 “인간과 장소의 사이”는 작품이 어떤 방식에 의해 표명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또는 ‘장소’를 둘러싼 느낌이나 개념과 작가들이 맺는 관계
의 다양한 국면들에 주목하게 하는 ‘보는 방식’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출품작들 
중 일부는 명백하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작품들이며 또 다른 어떤 작품들은 사
적이고 친밀한 느낌을 준다. 참여 작가 중 일부는 드러나지 않은 사회 체제를 폭
로하는 것에 관여하며 다른 한편의 작가들은 묘사나 표현 그 자체의 언어를 관
찰하는 데에 관심을 가진다. 출품작들은 DMZ에 관한 희망적인 공상을 말하기
도 하고, 남성의 사회화 의식과 페미니스트 입장에서의 사회적 발언을 주제로 
하기도 하며, 서정적이고 명상적이면서 친밀한 공간이나 수수께끼 같고 불안에 



휩싸인 세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전
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모두 개인의 비전과 관심이 그것들의 배경이 되는 문화와 
나누는 대화의 미묘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 전시의 또 다른 중요한 시도는 두 명의 비평가가 전시 논제들과 작품들의 주
제에 대해 논하기 위해 작가로서 초청된 것이다. 비평 텍스트를 작품과 함께 전
시에 진열하는 것은 감상 행위를 좌우하는 다양한 문화적 결정인자를 전방에 드
러냄으로써 비교에 의한 또 다른 감상 차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텍스
트는 미술 작품으로서 진열될 것이며 진열 방식에 있어서 전시에 출품된 다른 
작품들과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쓰여진 미술 작품”이 전시에 편입되
는 것은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말과 이미지간의 상호 혜택적인 교환, 즉 해석하
는 것과 해석되는 것이 동시대 인간들의 커뮤니케이션 세계, 문화적이고 의미론
적인 경계들이 흐트러지고 있는 그 세계를 구성하며 표류하는 기표들의 역동성
을 반복하여 말하고 반영하면서 끊임 없이 그 역할을 맞바꿀 수 있는 상호 대화
의 가능성을 구축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